
  

1 
 

 

교우, 방문객께 

 

엑스 지역 개신교 연합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곳을 성전이 아닌 

교회라 부릅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한 곳에 가둬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집은 그리스어로 ‘모임’을 뜻하는 ‘Ecclesia’에서 유래한 교회라 

불립니다. 
 

한때 이 건물은 엑스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보이는 명판은 우리 도시의 

유대인과 개신교 공동체 사이 역사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대문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일곱 

가지 촛대는 우리보다 앞서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유대인들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촛대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배당 앞 탁자 위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책인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행하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식탁 주위에 

모인 신자들은 서로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탁자 옆엔 강단이 위치합니다. 목사 혹은 설교자는 이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읽고 

강해합니다. 
 

2층엔 성가대 반주, 묵상과 기도를 돕는 오르간이 있습니다. 
 

이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매 주일 진행되는 예배 외에 500가정 정도 되는 엑스 개신교 

공동체의 활동이나 교회가 환영하는 각종 단체와 연합들의 모임 등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 가운데는 상부상조 활동, 빈곤 및 차별 반대 운동, 실업자 지원과 합창 등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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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상징이 된 성전 
300년의 역사 

 
현재의 교회 건물은 1720년 페스트 이후 지어져 1789~1799년 프랑스 대혁명 때 파괴된 호화로운 갈리페 호텔의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뒤 2세기에 걸쳐 풍요로운 영적, 인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준공 당시의 기능 : 프랑스의 유대인 공동체는 나폴레옹 제국 시대 168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실각 이후 공화국 체제에서 자수다 베다리드가 유대인으로선 처음으로 엑상 프로방스 시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30년 정도 후인 19세기 말엔 회당을 짓기에 이릅니다. 당대의 유명 작곡가 다리우스 밀로는 음악가 프란시스 풀렁, 

외교관 폴 클로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이 곳에서 그의 사촌 마들렌 알라티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 전쟁 동안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더이상 회당을 유지하고 운영할 금전적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엑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프랑스 개혁 교회(ERF)와 협약을 맺고 1952년 회당의 소유권을 개혁 

교회의 엑스 교구에 넘깁니다. 프랑스 개혁 교회는 1938년 설립된 복음주의 단체입니다. 
 

쇼아(홀로코스트)의 기억 

교회의 벽에 위치해 이 건물이 가진 유대인과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일곱 가지의 촛대, 즉 메노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소수 종교였으며 박해 받았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긴 여정을 

말입니다. 1561년 장 칼뱅은 이미 엑스의 개신교 교회에 평안과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촛대는 나치 

독일 지배 아래 가장 어두운 시간 개신교도와 유대인들이 가졌던 연대를 상징합니다. 1940년에서 1945년까지 

엑스 교구를 담당한 앙리 마넨 목사는 밀(Milles)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로 호송되던 1928명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넨 목사는 1942년 8월 6일부터 13일 사이 그의 아내와 함께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이 악몽의 시기에 대해 증언을 글로 남겼습니다.  
 

생생한 연결고리 

이 교회는 유대인과 개신교도가 공유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문의 소박한 대리석 명판에 

새겨진 극적인 시련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과거를 기념하는 유적이 아닌 현재를 희망으로 채우는 

집입니다. 

축복과 쇄신의 표시로, 이 건물이 보호한 두 유대인과 개신교 공동체는 번영했습니다. 1957년 4월 7일 성전 봉헌 

이후, 2012년 프랑스 연합 개신교 교회로 거듭난 프랑스 개혁 교회(ERF) 엑스 교구는 알자스와 로렌 출신의 

이주민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엑스 유대인 공동체는 1958년부터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을 맞았습니다. 이에 1971년 다리우스 밀로는 새로운 회당 개관을 주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위해 함께 싸우며 유대인과 개신교도 사이 맺어진 유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역사학자 쥘 이삭이 강조한 유대교-기독교 우정은 여러분을 형제애로 환영하는 

이 집의 메시지에 힘과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